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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라의 부모님은 몇 명의 아들과 딸이 있나요?

 라라가 자신의 물건 중 신발을 가장 좋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엄마가 항상 라라의 발에 좀 큰 신발을 사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라라는 마음에 쏙 든 새 신발을 어디에서 잃어 버렸나요? 

 선생님은 전학 오는 친구를 위해 라라에게 어떤 부탁을 했나요?

 전학 온 친구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전학 온 친구는 라라를 자기 집으로 데려가 무엇을 주었나요?

《세상에 둘도 없는 반짝이 신발》을 읽고, 

아래 물음에 답해보세요.



  빈칸에 어울리는 말을 보기에서 골라 적어 보세요.

1. 햇빛에    빛나는 나만의 신발이야.

2. 라라는 시냇물에 빠진 신발을    따라갔어요.

3. 오빠들은 시냇물에 빠져    젖고 말았어요.

4. 라라는 화가 나서    소리를 질렀어요.

5. 라라는 엘리에게 학교를    보여 주었어요.

6. 라라는 속이 상해    돌아서 가 버렸어요.

보기 반짝반짝           휙           구석구석           허둥지둥           함빡           꽥



  여러분도 라라처럼 누군가에게 물려받은 물건이 있나요? 

차례를 지켜 이야기 나누어 보세요. 친구들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고,  

각자 어떤 물건을 물려받았는지 적어 보세요.

라라 오빠가 입던 옷



  라라와 엄마의 마음을 짐작해 보세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말로 신발을 잃어 버린 속상한 

마음을 표현했을지 말풍선은 채워 보세요.

알아요! 

나도 잘 안다고요!

오늘 같은 날은 

헌 신발을 

신었어야지.

내가 라라였다면

내가 엄마였다면



  라라의 반짝이 신발이 한 짝만 남았어요. 오빠들의 생각은 무엇이었나요? 나라면 어떻게 

쓸까요? 

내 생각에는    (으)로 쓰면 좋을 것 같아.  

우리 아빠라면    (으)로 쓰라고 했을 것 같아.  

우리 엄마라면    (으)로 쓰라고 했을 것 같아.  

우리 오빠(언니)라면    (으)로 쓰라고 했을 것 같아.  

꽃을 심어서 

화분으로 쓰는 거야.

창가에 걸어 놔. 

모빌처럼!
연필꽂이로 써도 

되지 않을까?



  한 짝 남은 신발이라도 라라에게는 너무나 소중했어요. 라라는 반짝이 신발을 계속 신고 

다니기로 했어요. 여러분이 짝짝이 신발을 신은 라라를 본다면 어떤 말을 해 주고 싶은지 

말풍선을 채워 보세요.

난 괜찮은데.

신발이 

짝짝이잖아.



  엘리의 엄마는 신발이 한 짝만 있으면 아무 소용없다고 했지만 엘리는 바닷가에서 주운 

신발을 잘 간직하고 있었어요. 엘리는 왜 한 짝뿐인 신발을 버리지 않고 갖고 있었을까요?

  여러분도 엘리처럼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는 물건이 있나요?  

어떤 물건인지 간직하고 있는 이유와 함께 적어 보세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물건 중에서 짝을 이루고 있는 물건을 찾아 보세요.

  라라처럼 신발을 짝짝이로 신으면 어떤 좋은 점이 있을까요? 내 마음에 쏙 드는 짝짝이 

신발과 양말을 만들어보세요.  



  라라와 엘리는 세상에 둘도 없는 둘만의 신발을 어디든지 신고 다녔어요. 어떤 때는 라라

가 신고 어떤 때는 엘리가 신었어요. 또 어떤 때는 둘이서 함께 신기도 했답니다. 라라와 

엘리처럼 여러분의 세상에 둘도 없는 친구를 소개해 보세요.

세상에 둘도 없는 내 친구는    입니다.



  물건을 세는 단위를 알아봅시다. 왼쪽 단어에 맞는 단위를 연결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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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신발일까요? 보기에서 찾아 이름을 적어 보세요.

보기 짚신         클로그         나막신         설피         토슈즈         예메니         고탈



1.  클로그(clog) : 네덜란드 사람들이 즐겨 신었던, 발에 진흙이 튀거나 망치나 도끼 같은 위험한 물건이  

발에 떨어져 다치는 것을 막아주는 나무를 깎아 만든 신발

2.  짚신 : 짚으로 새끼를 만든 것으로 먼 길을 갈 때와 들일을 할 때 신었다.

3.  설피 : 겨울철에 눈이 많이 내리는 우리나라 산간 지역이나 제주도 등지에서 눈에 발이 빠지지 않도록  

신발에 덧대 신었던 신발

4. 나막신 : 비 오는 날 옷자락 끝이 젖는 걸 방지하거나, 바닥에 진흙과 돌이 많아 걸어다니기 힘들 때 신는다.

5. 토슈즈 : 발레할 때 신는 신발

6.  고탈 : 몽골의 전통 신발. 가죽으로 만들며, 굽이 낮고 목이 길다.

7.  예메니(yemeni) : 터키 전통 신발. 터키는 우리나라처럼 실내에서 신발을 벗고 생활한다.  

터키사람들은 이슬람율법에 따라 하루에 5차례에 걸쳐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신발을 자주 신고 벗어야 한다. 

그래서 뒤꿈치 부분이 트여 신고 벗기 쉬운 예메니를 즐겨 신는다.  


